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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은 광주전남

교육계의단골메뉴나다름없다

광주전남 교육청의 핵심 정책 중 하나

인데다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들이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빼

놓지않는지적사항으로도꼽힌다

석면 검출된 학교 내진 설계 미흡한

교육시설 등은 통계 수치의 변화를 찾기

가쉽지않을정도로반복되는현안이다

올해는중금속이검출된우레탄트랙까

지겹쳤다 돈 없는 교육청입장에서는문

제를파악하고도해결할방안이없다는점

에서답답하기만하다

석면 없는 교실 꿈같은 얘기?전

남의경우 1급발암물질인석면사용이지

난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됐지만 전체 유

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1441곳 중 79

1%인 1140곳이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

로지어진학교로파악됐다석면이들어간

자재는 ▲천정(1137개 학교) ▲지붕 슬레

이트(313개 학교) ▲벽면칸막이(402개

학교) 등으로석면이포함된면적만 197만

9882에 달한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

재를개선하는데들어가는비용만 1988억

3400만원 전남이 지난 5년 간 제거한 석

면은 20만780(124억8900만원) 에 불과

하다

광주도 비슷하다 314개 초중고등학

교중247개학교가석면이함유된건축자

재로 지어졌다 광주교육청이 파악한 석

면함유면적은 129만7461에달한다 광

주교육청이내년부터오는 2021년까지매

년 248억425억원을 쏟아부어도 89%

(115만7921)만 개선되는 형편이다 지

난 3년(20142016)간 개선한 면적( 13만

9540)과예산(178억1200만원)을고려하

면실현될지미지수다

박혜자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20122015년 평균 투자 금액(광주 8억

9600만원전남31억3700만원)과 석면 교

체사업규모(광주 114만7921 전남 177

만6852)를 분석해 120년을 기다려야

광주지역학교에사용된석면을교체할수

있다는통계를내놓은바있다 전남은 53

년이걸릴것으로예상됐다

지진남의일아니라는데최근울

산앞바다에서발생한역대급지진으로내

진시설에대한관심도적지않다

광주전남 학교 대부분은 지진에 취약

하다

광주의 경우내진설계대상건물 929곳

가운데 204곳(22%)만 내진 설계가 적용

됐다 나머지 725곳(294만1058)의 내진

설비를 보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383억원 최근 3년 간 평균 투자 금액과

보강 사업 규모를 감안한 분석 결과를 놓

고보면광주는 123년이걸려야학교건물

이 지진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전남은내진보강설비를갖춰야할시설

3341개동중 2681개동(8025%)의 시설개

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나마 교육부가 그린스쿨사업을 통해 내

진보강사업을지원하던방침을올해부터

중단하면서앞날도예측하기어렵게됐다

전체 1조 9089억원의 사업비를 감안하면

열악한교육청형편으로는사실상추진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전남은 76년이 걸

릴 것으로 파악됐던 통계 수치도 더 늦춰

질수밖에없다

중금속 우레탄은 어쩌나유해성분

이검출된광주전남지역학교우레탄트

랙교체도필수적이지만녹록치않다

광주의경우최근우레탄트랙을보유한

59개 학교에대한유해성 검사를실시 53

개 학교에서 납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확인 출입금지조치를취했다

전남도 우레탄 트랙을 보유한 254개 학

교에대한유해성검사를실시한결과 172

개(677%) 학교에서기준치(KS기준 90

)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돼 개보

수전까지사용을금지하도록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01곳 ▲중

학교 45곳 ▲고등학교 24곳 ▲특수학교 2

곳으로 납 성분이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3000이상검출된학교도 8곳(초 6

중1고 1)에 달했다 학생 건강을 고려

하면시급한조치가이뤄져야하지만학교

당교체비용으로1억원씩만잡아도170억

이넘는탓에엄두를낼수없다

학부모들을서글프게하는열악한교육

현실을고스란히엿볼수있다

정부지원시급한데광주전남교

육청재정형편을고려하면정부지원만이

빠른해결을담보하지만이마저도쉽지않

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

육재정교부금으로 석면 교실을 보수하고

내진 보강 설비를갖추는 한편 화장실 개

선 찜통교실 해소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

는상황이다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 정부는 더 나

아가여기에누리과정재원까지충당할수

있다는논리로최근추가경정예산안에관

련예산을포함시키지않아지역민들의우

려가커지고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석면 교실납범벅 트랙문제는 많고 답은 없는 학생 안전

광주학교 78%전남 80% 지진에도취약

교육청 환경개선공감하지만재원대책없어

화장실찜통교실문제등풀어야할과제산적

광주여대가중국인들로북적댔다 수백

명의중국인이 3일동안머무르면서 미니

차이나타운이 됐다는말까지나왔다고한

다

광주여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진

행한 선진미용연수프로그램에중국상

해한국화장품유한공사인이베이누사원

등 600여명이참가했다고 11일밝혔다 지

난해업무협약을맺은게계기가됐다

이들 중국인들은하루 200명씩대학송

강학원 기숙사에서 머무르며 미용과학과

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미용

학과교수들은피부미용 화장품 한국 트

렌드 메이크업 이미지 메이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교육을진행했다

학교측은모처럼광주를찾은중국인들

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고 판단해 교육

프로그램만으로 끝내는 게 아닌 한국 문

화를접할수있도록 Beauty & Art Col�

laboration 이라는 페스티벌을 마련해

긍정적평가를받았다

무용학과 학생들은 한국 전통과 현대

미용 변화상을 무용 공연으로 선보였고

K POP 댄스 배우기 등도 마련해 호응

을받았다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중국인들에게광주의좋은이미지

를 알려 지속적으로 행사가 이어질 수 있

도록힘쓸것이라고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우리 아들은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을까 내딸의오늘저녁식탁에는

어떤반찬이올랐을까

대전 한 학교의 부실 급식 사진이

논란이 되면서 지역 학부모들도 자녀

급식에 대한 관심이 이만저만이 아니

다

11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올

해부터 바뀐 교육부의 학교급식 기본

계획에따라각학교홈페이지에매일

당일의급식현황을공개하도록했다

교육부는 급식 현장의 정보를 학부

모에게제때제공하기위한취지로그

날음식종류와급식사진을반드시올

리도록했다

예를 들면 광주 동아여고의 경우 지

난 9일 오므라이스아욱된장국오이

부추무침배추김치포크스틱푸딩

등음식종류와급식사진왼쪽을올

렸다

수피아여고는 지난 6일까지만 올려

놓은 상태로 이날 급식 종류를 현미

찹쌀밥브로컬리수프눈꽃치즈돈까

스파스타샐러드포기김치과일푸

딩으로쓰고사진을업로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아울러 대전 급식

논란과관련 2식 이상 학교급식 실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특별점검에들어갔다

교육청은 이 기간 개인위생을 비롯

조리설비 및 조리공정 등을 집중 점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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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급식뭘먹나궁금하면클릭하세요

광주전남교육청 각 학교 홈페이지에급식사진공개키로

일선학교홈피에공개된급식사진

미니 차이나타운 된 광주여대

선진미용연수 중국인 600여명 참가메이크업등교육

▲마이스터고 입학설명회광주시교

육청은 오는 2017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가칭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입학

설명회를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광주경

영고에서개최한다

순천(8월16일)목포(8월 27일)전주(9

월 24일) 등 지역별순회설명회도예정됐

다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는 창의적이고

실력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영 마

이스터 육성을 목표로 전국에서 80명(일

반전형 64명특별전형 16명)을 선발한다

졸업까지전원학비가면제되며기숙사에

서생활한다

▲남부대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우수

남부대는 교육부의 산업단지캠퍼스 조

성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 우수 판

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

따라 사업비(8억원)도 64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됐다

▲동신대학군단표창동신대학생군

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 육군 교육사령

부 평가 결과 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돼 최

근부대표창을받았다고 11일밝혔다 지

난해에이어 2년연속우수학군단으로선

정됐다

▲호남대 대학운동부 지원사업 선정

호남대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KUSF)의 2016 대학운동부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밝혔다

대학측은이번사업선정으로 7700만원

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돼 대학운동부 경

쟁력강화및엘리트스포츠진흥에도움이

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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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신


